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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 관련 양적논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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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knowledge status of current research related to maternal adaptation of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in Korea. Methods: Eighteen quantitative current researches published from January, 2006 
to August, 2014 that met the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These 18 articles finally selected for systemic review 
from 5,168 articles. All current researches included the mother within one year after childbirth and one variable related 
to maternal adaptation at least. Results: Variables related to psychological adaptation (48.1%) were mostly studied. 
In detail, parenting stress (17.3%) and parenting competency (15.4%) were frequently surveyed. Also, social support 
(7.7%), husband rearing support (5.8%) of relational adaptation, and acculturation (3.8%) of cultural adaptation were 
importantly studied. In addition, frequently used instruments for each study variable were analyzed and evaluated. 
As major result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ocial support or husband 
rearing support and acculturation, and had an effect on parenting behaviors. Various maternal education programs 
were effective in improving maternal role confidence or parenting efficacy and decreasing parenting stress. 
Conclusion: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improving maternal adaptation should focus on decreasing parenting 
stress and increasing parenting efficacy by improving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level of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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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 결혼이민여성이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

로 이주해 온 외국인 여성 중 국내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외국

인 여성을 의미하며, 이들의 숫자는 현대로 올수록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최근 통

계보고에 따르면 총 결혼이민자 수는 281,295명으로, 이중 여

성결혼이민자가 235,947명으로 83.9%를 차지하고 있으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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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0,713명 보다 195.5% 상승하였다. 이같은 변화와 

함께 다문화 가정 출산율이 2008년 1만 3400명에서 2012년 2

만 29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1], 저 출산이 심각한 사

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인

구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 결혼이민여

성은 이미 모성건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대상군으로 자리

하게 되었다. 

출산 후 여성이 모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문화적 측면의 재적응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발달기

적 전환의 과정이지만, 여러 선행연구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과정으로 설명되며, 이는 이민이라는 상황적 전환의 위

기가 없고 문화적 스트레스가 없는 자국민에게도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2]. 여성이 모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적

으로 자신에게 의존적인 신생아와의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어머

니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서[3], 출산이라는 발달기적 위

기 뿐 아니라 타 문화로의 이민으로 인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야 하는 상황적 위기가 가중된 결혼이민여성에게 출산 후 어머

니로의 적응과정은 더욱 더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 물론 사회

적 지지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결혼이민여성에게 있어 자녀의 

출산은 한국생활에의 적응을 돕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4]. 그러

나 실제로 결혼이민여성의 83.7%가 한국생활에 대한 문화적, 

관계적 적응이 이뤄지기도 전인 1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경

험하기 때문에[5], 낯선 문화적 환경 속에서 첫 출산과 더불어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은 흔히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며[4], 결혼이민 여성에게 나타나는 문제

점 중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부모되기’라고 설명

하고 있다[6].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성공적인 부모 됨, 즉, 성

공적인 모성적응은 현대와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

문화 구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연구

도 2006년 이후부터 증가하여[7], 본 연구를 위한 문헌검색이 

이뤄진 2014년 8월까지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5,000여 편 이상이 출판되었다. 선행연구 분석[7]

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논문은 1990년도 후반에 연

구들이 출판되기 시작해서 2007년도 이후부터는 석사학위논

문으로, 2010년도 이후부터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연구방법론의 경우도 양적, 질적 논문들 뿐 아니라, 

도구 개발 등의 방법론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표되

고 있다. 또한 학문영역에서도 간호학 뿐 아니라, 사회복지학

과 여성학 등과 같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주요한 관심을 받

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그간 출판된 논문들을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간 이뤄진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선행논문을 분석해 보면, 문

화적응과 문화적 스트레스의 관련요인 규명연구[8-10]와 건강

상태 및 의료시설 이용 등의 관련요인 규명연구[11-13]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결혼이민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

된 다양한 모성적응 관련변수들을 조사한 연구들은 일부 진행

되었으나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체계

적으로 검색하여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모성적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심리적 적응(모성역할 자신감, 모성역할 

만족감, 모성자존감, 모성정체감, 양육 스트레스 등), 관계적 

적응(모아애착, 모아상호작용 등), 인지적 적응(신생아 인식, 

신생아 양육지식 등), 행동적 적응(신생아 양육행위, 모유수

유 행위 등)의 4가지 영역에서 적응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었다[14]. 따라서 이러한 틀을 근간으로 모성

적응 관련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출

산 후 1년은 모성으로의 적극적인 전환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특별히 모성적응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서 설명되

고 있다[15]. 그러나 특별히 출산 후 1년 이내의 결혼이민여성

을 대상으로 모성적응 관련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논문은 없다. 따

라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수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간호학적 관점을 가지고 선행논문을 분석하

고, 나아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

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모성전환 및 적응이 이뤄지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모성적응 

관련 개념을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는 양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색 및 고찰하고, 결과를 분석 제시함으로서, 적극적 모성전

환기에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돕고, 나아가 향후 필요한 연구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모성적응 관련 주제어 검색을 통하여 분석대상 기준에 적

합한 논문을 선정한다. 

 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 분석대상 논문에 포함된 측정변수를 분석하고, 변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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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사용된 도구의 이름, 개발자, 신뢰도와 주요 도구

의 하부영역을 분석한다. 

 연구의 수준별로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결과를 연구변수

들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3. 용어정의 

1) 결혼이민여성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

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

여성이란 혼인관계로 인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사회에

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의미한다.

2) 모성적응

모성적응이란 출산으로 인해 어머니가 되어 경험하는 다양

한 스트레스 혹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로서

의 임무나 특성, 질 등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대처기전을 사용

한 결과로 인해 유발된 일련의 과정 혹은 결과이다[14]. 선행

연구[14]에서 모성적응은 크게 어머니로서의 정신적 측면의 

적응과 실제적 돌봄 행위와 관련된 행동적 적응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정신적 측면의 적응은 다시 어머니로서의 개인 내적 

감정과 관련된 심리적 적응, 모아와 같이 대인관계 내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관계적 적응,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와 그를 둘

러싼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 등과 관련된 인지적 적응으

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성적응은 선행연구

[14]로부터 도출된 심리적, 관계적, 인지적, 행동적 적응차원

과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도출된 문화적 적응차원을 포괄

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에 대한 양적논문 중 선

정기준에 적합한 논문을 추출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모성

적응 관련연구에 대한 이론적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하기 위한 

체계적 고찰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문헌검색 전략

문헌검색은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국내 데이터베이스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한국학술정보(KISS)와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 

base)를, 국외 데이터베이스로는 PubMed와 CINAHL을 통

해 출판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검색하였다. 

대상 논문 포함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판연도는 결혼이민자

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점으로 보고된 2006년부터

[7] 본 연구논문을 검색한 시기인 2014년 8월까지 발표된 논문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검색어는 ‘Korea Immigrant Wo-

men’, ‘결혼이민여성’,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자’이었으며, 

문헌 선정기준으로는 조사된 주요 연구변수가 모성적응의 범

주로서 선행연구[14]에서 설명된 심리적 적응(모성역할 자신

감, 모성역할 만족감, 모성자존감, 모성정체감, 양육 스트레스 

등), 관계적 적응(모아애착, 모아상호작용 등), 인지적 적응(신

생아 인식, 신생아 양육지식 등)과 행동적 적응(신생아 양육행

위, 모유수유 행위 등)의 영역에서 설명되는 개념을 하나라도 

포함한 논문이면서, 임신, 출산을 경험한 후 1년 이내에 속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한 학위논문 또는 학술지에 게

재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

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출산 후 1

년 이내의 결혼이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을 선정한 이

유는, 출산 후 1년 동안 어머니로의 적극적인 전환과 적응이 이

뤄지는 시기로 보고되기 때문이었다[15]. 

그러나 추출된 논문 중 한국사회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모성적응의 영역과 

관련된 개념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연구, 출산 후 1년 이상

의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내용의 전문

을 확인할 수 없는 학술대회 초록이나 메타분석 등의 문헌분

석 연구, 측정도구 개발 등의 방법론적 연구 등은 본 연구의 분

석대상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3. 분석문헌 선택과정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된 검색어를 통해 문헌을 검

색한 후, 분석문헌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선 논문 제목과 초록

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및 배제기준을 적용하였다. 초

록만으로 문헌 선택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는 논문의 전문

을 일일이 찾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일치되는지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분석논문 선택의 전 과정에서 논문 선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성간호학을 전공하는 두 명의 연

구자가 논문 선정 및 제외의 타당성을 논의하며 함께 검토하

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경우 최종 논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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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relevant papers identified by 
literature search (n=5,168)

Paper retrieved for abstract 
evaluation (n=109)

Paper retrieved for detailed 
examination (n=28)

Papers for data analysis (n=18)

Paper excluded after review of titles
[not maternal adaptation (n=5,034)] 

[duplication (n=25)]

Paper excluded after review of abstracts
[no residence in Korea (n=63)]

[not appropriate methodology (n=14)]
[not published in the academic journal (n=2)] 

[not full paper (n=2)]

Paper excluded after review of full papers
[not include postpartum women within 1 year 

after childbirth (n=10)]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로 선택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어를 통해 일차적으로 검색된 문헌

은 총 5,168편이었다. 이 중에서 검색된 논문의 제목을 검토하

여 모성적응 관련 변수를 다루고 있지 않은 논문 5,034건을 제

외하였고,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25편의 논문을 

제외하여, 총 109건을 선정하였다. 일차 선정된 논문은 초록을 

일일이 검토하여 결혼이민여성의 거주지가 한국이 아닌 논문 

63건과, 방법론이 질적 연구(n=13), 도구개발 연구(n=1), 정

책보고서(n=2)나 학술대회 초록만 있고 전문이 게재되지 않은 

연구(n=2) 등의 18편을 제외하고 총 28편을 선정하였다. 마지

막으로 논문의 전문을 읽으면서, 모성으로의 적극적인 전환과 

적응이 이뤄지는 출산 후 1년 이내[15]에 있는 결혼이민자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논문(10편)을 제외함으로서, 최

종 18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4. 문헌 질 평가

문헌의 질 평가는 Joanna Briggs Institute (JBI)의 질 평가 

도구(Critical appraisal checklist for observational studies 

& experimental studies)[17]를 사용해 비판적 검토를 하였

으며 구체적인 질 평가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선정된 비 실험연구의 질 평가를 위해서 ‘JBI의 관찰연구를 

위한 질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연구대상자의 무작위 또는 유

사무작위 할당’, ‘대상자 선정기준의 명확성’,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결과사정’, ‘그룹 간 비교 시 충분한 서술’, ‘적절한 통계적 

분석 사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예’인 경우 1

점을, ‘아니오/불분명함’인 경우 0점을 주었으며, 양적 연구의 

체계적 고찰을 위한 문헌선택기준에 대하여 Pearson 등[17]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진실한가(trust-

worthy)와 관련된 타당성(validity)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며, 총점의 과반수 이상의 점수로 평가되었을 때 체계적 고찰

을 위한 연구로서 선정할 수도 있다는 근거에 따라, 본 논문에

서는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평가된 논문을 체계적 고찰을 

위한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실험연구의 질 평가를 위해서는 ‘JBI의 실험연구를 위

한 질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연구대상자의 무작위 할당’, 

‘연구대상자 맹검’, ‘실험자 맹검’, ‘측정자 맹검’, ‘중도탈락자 

기술’, ‘각 군의 사전 동질성’, ‘실험처치 외 동일한 조건’, ‘각 

군 결과 측정의 동일성’, ‘결과측정방법의 적절성’, ‘사후 대상

자수의 적절성’, ‘통계분석의 적절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예’인 경우 1점을, ‘아니오/불분명함’인 경우 0

점을 주었으며, Pearson 등[17]과 선행연구[14]에서 총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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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lity Assessment of the Selected Studies (N=18)

Type of studies Author [ref No.†]
Item number of critical appraisal form

Total
1 2 3 4 5 6 7 8 9 10 11

Observational 
Studies

Choi et al. [A1]
Kim et al. [A2]
Bae et al. [A3]
Chung [A4]
Kim et al. [A5]
Kim [A6]
Seo et al. [A7]
Han [A8]
Kim & Lee [A9]
Kim [A10]
Jeong & Choe [A11]
Kim [A12]
Park & Moon [A13]
Lee [A14]
Koo & Kim [A1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Experimental 
Studies

Lee [A16]
Suh [A17]
Bang et al. [A1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
6
6

†Reference list is presented in the appendix 1

과반수 이상의 점수로 평가될 때 연구의 오차를 수용할 수 있

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한 바에 따라, 본 논문에

서는 11점 만점에 6점 이상으로 평가된 논문을 체계적 고찰을 

위한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된 분석대상 논문의 대부분은 비 실험연구

이었으며, 실험연구의 경우도 양적통합이 적절하지 않아 모두 

서술적 통합결과를 제시하였다.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추출하

기 위해 연구자들이 작성한 분석표를 이용해 변수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

들이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하여 결과를 통합 제시 및 서

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논문발표시기, 논문출처, 

학문영역, 연구수준, 이론적 기틀, 대상자 출신국 및 자료

수집 장소)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분석대상 논문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는 모성적응의 영역

(심리적 적응, 관계적 적응, 행동적 적응, 인지적 적응, 문

화적 적응) 별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

며, 측정도구는 도구명과 개발자 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보고된 신뢰도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도구

의 하부영역과 문항수를 분석하였다. 

 분석대상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는 연구 수준(단순기술 

연구, 상관관계 연구, 영향요인 연구, 실험연구) 별로 개

별 논문 분석을 한 후, 연구의 주요 결과와 반복되는 요인

들을 서술 분석(Narrative analysis)하였다. 

연구결과

1. 분석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양적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양적 연구 18편 중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각각 4편(22.2%)이 보고되었고, 논문출처로는 학술저널이 10

편(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학위논문 5편(27.8%), 박

사학위논문 3편(16.7%)의 순이었다. 학문영역별로는 간호학

이 9편(50.0%)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학이 7편(38.9%)으

로 나타났다. 또한 양적 연구의 수준에 따른 분석을 하였을 때, 

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 등을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성을 

분석한 연구가 11편(61.1%)으로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와 상

관관계연구가 각각 3편(16.7%), 그리고, 단순기술연구가 1편

(5.6%)이었다. 이론적 기틀적용 여부는 총 18편 중 3편(16.7 

%)의 연구에서만 이론적 기틀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이론

적 기틀로는 Berry의 ‘문화적응 이해모형’을 사용한 논문이 2

편이었고, Mercer의 ‘모성역할획득모형’을 사용한 논문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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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18)

Variables Categories n (%)

Publication year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1 (5.6)
 3 (16.7)
 3 (16.7)
 4 (22.2)
 4 (22.2)
 2 (11.1)
1 (5.6)

The source of article Journal article
A master's thesis
A doctoral dissertation

10 (55.6)
 5 (27.8)
 3 (16.7)

Major of author Nursing
Social welfare
Home management
Christian social welfare

 9 (50.0)
 7 (38.9)
1 (5.6)
1 (5.6)

Research design Descriptive study
Correlational study
Predictive study
Experimental study 

1 (5.6)
 3 (16.7)
11 (61.1)
 3 (16.7)

Theoretical framework Berry (2002) Cultural adaptation model
Mercer (1986) Maternal role aquisition model
Not use

 2 (11.1)
1 (5.6)

15 (83.3) 

Mother's nationality One nation
Multiple nation

 4 (22.2)
14 (77.8)

Data collection setting (n=22)† Community centers
Home
Hospital

14 (70.0)
 5 (25.0)
1 (5.0)

†Including multiple sites for data collection in one study.

편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출신국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일 논문

에서 일개 특정국(필리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

(4편, 22.2%)보다는,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

여 진행한 연구가 많았다(14편, 77.8%). 자료수집 장소는 주

로 다문화센터, 결혼이민여성센터, 보건소, 동사무소 내의 다

문화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센터가 14편(70.0 %)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5편, 25.0%)이나 병원(1편, 5.0%) 등도 있었다. 

2. 분석문헌의 측정변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와 측정도구를 분석하기 위한 틀은 국

내여성을 대상으로 모성적응증진 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

찰연구[14]에서 보고된 모성적응의 4가지 영역인 심리적 적

응, 관계적 적응, 인지적 적응과 행동적 적응의 4가지 적응영

역과,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문화적 적응영역의 분

류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나 배우자와의 

관계 관련 변수들은 관계적 적응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

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먼저 18편의 양적 연구에서 모성적응 영역별 측정변수를 

분석한 결과, 총 52회의 모성적응 관련 변수들이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적 적응영역 관련 변수들이 25번(48.1%) 

측정되어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적 적응

영역(n=14, 26.9%), 행동적 적응영역(n=7, 13.5%), 문화적 

적응영역(n=5, 9.6%), 그리고 인지적 적응영역(n=1, 1.9%)

의 순으로 모성적응 관련 변수들이 연구되었다. 

이를 다시 모성적응의 하부영역 별로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적응영역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9편(17.3%)

에서 연구되어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로 나타났으며, ‘양육 스

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Abidin의 Parenting Stress 

Index (PSI)가 5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어 가장 많이 사용된 도

구로 나타났다. 국내 번안된 도구는 총 22문항이며, 하부영역

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10문항), 부모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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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jor Variables and Measurement Tools (N=52)

Domain Variables n (%) Instrument (Original developer, Year) n (%) Cronbach's ⍺
Psychological 

adaptation
Parenting stress 9 (17.3) Parenting Stress Index [PSI] (Abidin, 1990) 

Parenting Stress Inventory (Kim & Kang, 1997) 
Parenting Daily Hassles [PDH] (Crinic & Grennberg, 1990) 

5 (9.6)
3 (5.8)
1 (1.9)

.71~.90

.78~.84
.97

Parenting competency 8 (15.4) Parenting Sense Of Competency [PSOC]
(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Floyd, Gilliom & Costigan, 1998)

Parenting Efficacy Scale (Lee, 2004)

 6 (11.5)

1 (1.9)

1 (1.9)

.83~.93

.83

.92

Postpartum depression 3 (5.8) Edinburgh Postpartum Depression Scale [EPDS]
(Cox et al., 1987) 

3 (5.8) .65~.84

Maternal role confidence 2 (3.8) Maternal Role Confidence Scale (Pharis, 1978) 2 (3.8) .85~.92

Maternal identity 1 (1.9) Semantic Differential Scale for Myself as Mother
(Osgood, 1957)

1 (1.9) .81~.82

Maternal self-esteem 1 (1.9) Maternal Self Report Inventory (Shea & Tronick, 1984) 1 (1.9) .77

Perceived Life stress 1 (1.9) Life Stress Inventory (Kim, 2003) 1 (1.9) .91

Sub-total 25 (48.1) 25 (48.1)

Relational 
adaptation

Social support 4 (7.7) Social Support Inventory (Park, 1985)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Zimet et al., 1988) 

3 (5.8)
1 (1.9)

.91~.94
.91

Husband rearing support 3 (5.8)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 (Abidin, 1988) 3 (5.8) .85~.90

Marital satisfaction 3 (5.8) Kansas Marital Satisfaction [KMS] (Kansa, 2007) 
Marital Satisfaction Scale (Roach et al., 1981) 

2 (3.8)
1 (1.9)

.89~.94
.91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1 (1.9)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Scale (Lee, 2000) 1 (1.9) .80~.86

Family support 1 (1.9) Family Support Subscale (Park, 1985) 1 (1.9) .90

Hushand's rearing 
participant

1 (1.9) Parenting Role Satisfaction (Hyun, 1994) 1 (1.9) .87

Mother-child attachment 1 (1.9) Mother-child Attachment Scale (Hwang, 2005) 1 (1.9) .94

Sub-total 14 (26.9) 14 (26.9)

Behavioral 
adaptation

Stress coping style 2 (3.8) The Ways of Coping Checklist (Folkman & Lazarus, 1984) 2 (3.8) .80~.92

Health management 
behavior for 
Infant-toddler

2 (3.8) Scale for Infant-toddler Health Promotion Behavior
(Kim et al., 2007)

2 (3.8) .92~.95

Parenting behavior 1 (1.9)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Bae et al., 2010) 1 (1.9) .86

Breast feeding 1 (1.9) Empowerment of Breast Feeding (Kim & Park, 2004) 1 (1.9) .90

Development of infant 1 (1.9) Infant's weight, height, the girth of the head & chest 1 (1.9) -

Sub-total 7 (13.5)  7 (13.5)

Cognitive 
adaptation

Participation in breast 
feeding education.

1 (1.9) One item responded by yes or no 1 (1.9) -

Sub-total 1 (1.9) 1 (1.9)

Cultural 
adaptation

Acculturation 2 (3.8)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SL-ASIA]
(Suinn et al., 1992) 

2 (3.8) .81~.88

Acculturation stress 1 (1.9) Acculturative Stress Scal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Sandhu & Asrabadi, 1994) 

1 (1.9) .96

Type of acculturation 1 (1.9)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Berry, 2001)

1 (1.9) .89

Korean language ability 1 (1.9) Degree of Korean language abil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1 (1.9) -

Sub-total 5 (9.6) 5 (9.6)

Total 52 (100)  5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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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대한 부담감(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적응

영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된 변수는 ‘양육효능감’으로 8편

(15.4%)에서 연구되었으며, 측정도구로는 Gibaud-Wallston

과 Wandersman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y (PSOC)

가 6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어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로 나타났

다. 국내 번안된 도구는 총 9문항이며, 하부영역은 부모인지

능력(4문항), 부모신념(3문항), 부모역할 수행(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또한 문헌에서 양육효능감은 부모역할효능감이

라고 명명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부모역할효능감 도구로

도 PSOC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관계적 적응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4편(7.7%)으로 가

장 많이 연구된 변수로 나타났으며, 측정도구로는 박지원의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가 4편 중 3편에서 사용되었다. 이 도구

는 총 25문항이며, 하부영역은 정서적 지지(7문항), 평가적 지

지(6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물질적 지지(6문항)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한 종류인 ‘배우자 양육 지지’

가 3편(5.8%)에서 연구되었으며, 측정도구로는 3편 모두에서 

Abidin의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13문항)가 

사용되었고, ‘결혼만족도’ 역시 3편(5.8%)에서 연구되었으며, 

측정도구로는 3편 중 2편에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KMS) 도구(13문항)가 사용되었다. 

행동적 적응영역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영유아건

강관리행위’가 각각 2편(3.8%)에서 연구되었다. ‘스트레스 대

처방식’의 측정도구로는 2편 모두에서 Folkman과 Lazarus

의 The Way of Coping Checklist가 사용되었는데, 국내 번

안된 도구는 총 44문항이며, 하부영역은 문제 중심적(적극적) 

대처방식(21문항), 정서 중심적(소극적) 대처방식(23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건강관리행위’의 측정도구로는 

2편 모두에서 김신정 등이 개발한 영유아건강증진행위 척도

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총 35개 문항이며, 하부영역은 안

전영역(6문항), 정서적 지지/노력 영역(7문항), 활동/휴식 영

역(4문항), 질병 예방 영역(5문항), 의복 착용 영역(3문항), 영

양 영역(5문항), 청결/위생 영역(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적응영역에서는 ‘모유수유 교육여부’가 1편(1.9%)

에서 측정되었고, 모유수유 교육여부의 측정을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예/아니오’의 이분형 응답척도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적응영역에서는, 문화적응 변수가 2편

(3.8%)에서 연구되었으며, 측정도구로는 2편 모두에서 Suinn 

등이 개발한 Suinn-Lew Asian Self Identity Acculturation 

Scale (SL-ASIA)이 사용되었다. 국내 번안된 도구는 총 18문

항이며, 하부영역은 언어(6문항), 정체성(5문항), 친구선별(2

문항), 태도(4문항), 지역적 역사(1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문화적응 스트레스(n=1, 1.9%)와 문화적응유형(n=1, 

1.9%) 등의 변수가 모성적응 관련 변수들과 함께 주요 변수로

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보고한 모성적응 관련 측정변수의 신뢰도는 모

두 0.7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3. 분석문헌의 주요 연구결과

연구수준 별로 분석문헌을 분류한 결과, 회귀분석 등을 이용

한 영향요인연구(n=11, 61.1%)[A5-A15]가 주류를 이루었으

며, 상관관계연구(n=3, 16.7%)[A2-A4], 실험연구(n=3, 16.7%) 

[A16-A18], 단순기술연구(n=1, 5.6%)[A1]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주요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진 영향요인 연구의 경우, 주로 

심리적 적응영역과 관계적 적응영역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

구가 11편 중 8편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양육 스트레스 또는 양육효능감 등의 심리적 적응 관련 변수

가 사회적 지지 또는 배우자 양육지지, 결혼만족도 등의 관계

적 적응 관련 변수들에 의해 증진됨을 보고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A5-A9, A13], 반대로 결혼만족도와 모아애착 등의 

관계적 적응 관련 변수가 각각 양육 스트레스와 모성정체감의 

심리적 적응 관련 변수에 의해 증진됨을 보고한 연구도 있었

다[A10-A11]. 또한 심리적 적응영역과 문화적 적응영역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도 11편 중 4편이 있었는데, 주로 문화

적응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의 문화적 적응 관련 변수가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등

의 심리적 적응 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A6, A8, A10, A14]. 그 외 심리적 적응영역의 양육 스트레

스가 수동적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행동적 적응영역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된 연구도 있었으며[A7, A10] 

심리적 적응영역 내의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로

서,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낮추는 것으로 설명한 연

구도 있었다[A9]. 

다음으로, 상관관계연구 3편(16.7%)의 경우는 심리적 적응

영역과 행동적 적응영역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가 2편으

로,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A3] 그리고 양육효능감과 영유

아 건강증진행위 수행 간[A4]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을 보고하였고, 심리적 적응영역 내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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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 관련 양적논문에 대한 체계적 고찰

실험연구 3편(16.7%)의 경우는 주로 인지적 적응영역에 대

한 중재[A16-A18]와 관계적 적응영역의 지지 중재[A18]가 주

로 심리적 적응영역의 양육효능감이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A16-A18], 영유아 양육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A17]. 중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하면,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은 신생아 목욕이나 수유 등을 포

함하는 돌보기와 신생아 마사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

으며, 출산 후 3일 이내에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첫 교육을 실

시하고, 퇴원 후 1주일과 1개월 되는 시점에서 가정방문을 통

해 관리와 상담을 제공하였다[A16]. 영유아건강관리교육은 

성장발달의 이해, 증상관리,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일 지역사회 내의 교회 교

육실에서 총 9회기에 걸친 교육을 진행하였다[A17]. 마지막으

로 산후 간호중재 프로그램은 산욕기 간호를 포함하여, 신생

아와 영아돌보기 교육, 발달촉진을 위한 가정환경 조성과 지

지증진 중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산 후 일주일 이내, 6주

와 3개월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중재를 제공하였다[A18]. 

마지막으로 단순기술연구는 1편(5.6%)으로, 산후우울은 

한국여성보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이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산후우울의 발생률에도 유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A1].

이상을 요약해 보면, 모성적응 관련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를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대체로 관계적 적응영역의 변수들과 문화적 적응영역의 변수

들은 심리적 적응영역의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나아가 행동적 적응영역의 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9년 간 국내외에 게재된 한국사회에 거주하

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모성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

석하여,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사회 내 

모성적응을 촉진하고, 나아가 이를 도울 수 있는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대상 논문에서 모성적응 관련 연구들을 연구의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회

귀분석 연구가 18편 중 11편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대

체로 사회적 지지나 배우자 양육지지, 결혼만족도 등의 관계

적 적응영역의 변수들과 문화적응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

의 문화적 적응영역의 변수들이 양육 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

과 같은 심리적 적응영역의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이는 나아가 양육행동 등의 행동적 적응영역의 변수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모성정체감, 양

육효능감, 모성역할 수행 자신감 등의 심리적 적응이 사회적 

지지나 배우자 관계 등의 관계적 적응을 통해 강화되고, 어머

니로서의 양육행위와 같은 행동적 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선

행연구의 입장[14]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결혼이

민여성의 출산 후 어머니로서의 양육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심리적 적응영역의 주요 변수인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고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

해서는 사회적 지지 혹은 배우자 양육지지나 결혼만족도 등을 

증진시키는 지지중재와 함께, 문화적응을 높이고 문화적응 스

트레스를 낮추는 간호중재 등을 적극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모성적응 관련 주요변수들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많이 연

구된 영역은 심리적 적응영역(n=25, 48.1%)이었으며, 측정

변수 역시 심리적 적응영역에 속한 ‘양육 스트레스’(n=9, 17.3 

%)와 ‘양육효능감’(n=8, 15.4%)이었다. 이는 국내여성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14]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자신감을 

포함하는 심리적 적응영역의 변수가 가장 많이 연구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로 부터 한국여성 뿐 아니라 결혼이민여성 역

시 부모 됨을 위한 심리적 적응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

며, 모성적응의 주요한 지표로서 양육 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 

등의 변수의 유용성이 설명되었다.

관계적 적응영역은 심리적 적응영역 다음으로 많이 연구된 

영역(n=14, 26.9%)이었으며, 사회적 지지(n=4, 7.7%), 배우

자 양육지지(n=3, 5.8%), 그리고 결혼만족도(n=3, 5.8%) 등

의 변수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에서 

모성적응의 가장 강력한 환경으로서 남편과의 관계나 갈등 관

련변수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

과이다[10, 18].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이 미흡하고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부족한 상태에서 첫 

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산후조리와 부모되기를 지

원해 줄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의 입장[5]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

라서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을 증진시킴에 있어서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의 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화적 적응영역(n=5, 9.6%)은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분석

논문에서 다른 모성적응 영역과 함께 연구된 새로운 적응영역

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모성적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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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논문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수행한 연구결과[14]에서 모성

적응을 심리적, 관계적, 행동적, 인지적 적응영역으로 분석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특성이라고 사료된다. 실제로 결혼이민여성의 83.7%

가 결혼이민을 한 후 1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4],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

은 문화적응과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일 수 있으며, 문화

적응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모성적응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여성들과는 달리 결혼이민여

성의 모성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이나 문화적응 스

트레스와 같은 문화적 적응영역의 변수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하며, 문화적응을 증진시키는 중재는 모성적응 중재전략

의 하나로 적극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분석대상 논문에서 출산 후 1년 이내의 결혼이민여성

을 대상으로 포함한 실험연구는 3편으로, 비 실험연구 15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이민자의 모성적

응 증진도모를 위한 중재연구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제공되

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3편의 실험연구의 

중재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유인물이나 소책자를 활용하여 신

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인지적 중재가 주를 이루었고, 지지체계를 포함한 

중재의 적용은 제한적인 실정이었다. 이는 모성적응증진 프로

그램의 효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14]에서 모성적응을 증진시

키기 위하여 인지적 중재가 흔히 사용된 결과와 유사한 결과

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 교육매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여성에게는 웹기반의 교육, 비디오를 활용한 교육, 실습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 반면, 결혼이민여성 대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어려움이 교육효과를 낮추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고

려할 때, 다양한 시청각 매체의 개발과 활용이 적극 격려될 필

요가 있다. 또한 국외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

한 최근 연구[19]에서 모성적응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지지적 중재 프로그램이 인지적 중재 프로그램이나, 모아

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보다도 심리적 모성적응의 중요한 지

표인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고려

할 때, 인지적 중재 이상의 지지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전략의 

개발과 적용도 중요하리라고 본다. 특별히 결혼이민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은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함께 참여시키고, 지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중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지적 자원의 하나로서 같은 모국인을 산후도우미나 지

지체계로 교육하여 결혼이민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자

국민 시스터(sister) 제도[20]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지지 중재로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인

력을 개발 교육하고,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전문적 돌봄과 상

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의 주요 개념에 따른 측정도구를 분

석하여, 구체적인 도구명, 개발자와 신뢰도 분석결과를 제시

하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요한 도구의 문항수와 하부영

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도구

들의 신뢰도는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도구 선정을 위한 

신뢰도 기준치[21]를 만족하여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연구를 계획할 때, 본 

연구에서 분석, 제시한 도구를 측정도구로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며, 이는 결혼이민여성 연구를 계획하는 연

구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양적 연구 18편 중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가장 많은 편수

(각 4편, 총44.4%)가 보고되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3편, 2012년에는 2편, 그리고 2014년에는 1편의 순으로 논문

이 출간되었다. 이는 최근 들어 결혼이민자 대상의 연구가 급

증하고 있는 경향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결과일 수 있으나, 이

는 본 연구를 위하여 출산 후 1년 이내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

로 포함하고, 모성적응 관련변수를 하나라도 포함한 논문만을 

분석논문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로 결혼이민

자의 양육 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는 주

로 유아나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

은 실정으로, 출산 후 어머니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이뤄지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부족한 여건이다. 그러나 생의 주기에서 출산 후 1년 이

내의 시기는 어머니 됨으로의 전환과 적응에 가장 중요한 시

기이며 어려움이 큰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속한 결혼이민여성

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논문출처로 학술저널이 10편(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학위논문이 5편(27.8%), 박사학위논문이 3편

(16.7%)이었는데, 이는 본 연구가 양적 연구만을 분석대상으

로 선별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박사

학위논문이 제외된 것과도 관련된다고 본다. 

연구수준 별 논문의 종류를 분석해보면 영향요인연구가 11

편(61.1%)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실험연구는 3편(16.7 

%)으로 부족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hn 등[7]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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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상관관계연구 41.7%, 기술적 연구 33.3% 라고 보고

한 것과 비교할 때, 연구설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이 시기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매우 어렵고 힘든 

전환의 시기이므로, 단지 현상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서 더 이

상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며, 향후 성공적인 모성전환 

및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실험연구가 적극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된 연구들의 학문적 출처의 경우는 간호학이 9편(50.0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학이 8편(44.4%)

이었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련 선행연구 분

석[7]에서 사회복지학이 61.7%를 차지하고 있었던 보고와 비

교하여 볼 때, 최근 들어 간호학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성적응 관

련 연구가 간호학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간 건

강 관련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결혼이민자들이기 때

문에 사회복지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뤄지고 있

었는데, 사회복지학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건강문제를 사

회복지 차원이나 서비스 차원에서의 제안과 적용에 관심을 두

었다면, 간호학에서는 주로 대상자의 건강 및 삶의 적응을 도

모하기 위한 전문성에 근거한 대상자 중심의 연구가 이뤄져 

학문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문영역이 

소수이기는 하나 가정관리학이나 기독교사회복지학 등에서

도 연구논문이 발표된 것을 볼 때, 결혼이민여성을 포함한 다

문화가정의 문제를 여러 학문의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전문인

력을 양산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입장

을 고려할 때[22,23], 이제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개별적 학

문적 접근을 하기 보다는 다학문 간 융합적인 접근으로 전환

하여, 서비스 창구의 일원화와 전문인력의 중복을 피할 수 있

도록 학제 간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 분석결과, 양적 연구 18편 중 단지 3편(16.7%)의 

연구에서만 이론적 기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기틀은 연구자의 연구 질문과 목적을 어떻게 탐색하고 무엇을 

탐색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연구진행을 위

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24]. 또한 동일한 연구

주제를 다룬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론적 기틀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지향과 견해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25], 연구

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이론적 기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모성적응 관련 주제를 연구할 때 적절한 

이론적 기틀을 선택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보며, 특별히 결혼이민자의 모성전환과 적응은 문화적응과 어

머니 됨의 적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생각할 때, 선행 이론

적 기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결

혼이민자 연구를 위한 이론적 지식체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본다. 

연구대상자의 출신국을 분석한 결과, 일개 특정국(필리핀) 

출신을 대상으로 한 논문(4편, 22.2%) 보다는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는데(14편, 77.8%), 

이는 출신국 각각이 가진 문화적 배경이나 맥락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특별히 

출산과 모성적응이라는 현상은 문화적 신념이나 특성이 매우 

다를 수 있는 현상이므로, 외국여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다

국 출신의 대상자를 함께 묶어 연구하기 보다는 나라마다의 

문화적 배경과 모성적응에 관련된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족적 배경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에는 민족적 배경에 따른 모성기대나 가치, 돌봄 등의 문화적 

신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증진을 위한 질적 연구와 함께, 이

를 고려한 맞춤형 간호중재 개발의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내외 제한적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된 국, 내외 

문헌 중 선정 및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출판논문의 편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적극적인 모성전환의 이행기이자 적

응기로서 설명되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결혼이민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한 모성적응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색하고 

고찰함으로서,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 현상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보며,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연구에서 문

화적 적응의 측면을 모성적응의 한 측면으로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국사회 결혼이민여성을 대

상으로 한 모성적응 관련 양적 연구를 검색하고 질 평가한 후, 

연구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모성적응 영역 중에서는 심리적 적응영역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며,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

지나 배우자 양육지지와 같은 관계적 적응영역의 변수와 문화

적응 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문화적 적응영역 관련 

변수들은 심리적 적응영역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양육행동 등의 행동적 적응영역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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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모성적응 관련 주요 변수들을 측정하고 있는 도구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사용된 도구들이 한국사회 결혼이민

여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뢰도가 있는 도구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결혼이민자의 모성적응을 도모하기 위

한 향후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나 양육효능감의 증

진을 모색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마련이 중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남편이나 자국민 시스터 제도 등과 같은 비전문가

에 의한 사회적 지지 증진뿐 아니라, 전문인력에 의한 사회적 

지지 증진 전략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때 문화적 적응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하되, 결혼이민여성의 문화

적 배경이나 신념을 고려할 것을 제언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설명된 모성적응 관련 변수들을 포

함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에 포함된 모성적응 관련 변수들 

간의 직, 간접 효과와 경로의 유의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

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연구를 제언하며, 본 연구를 통하여 결

혼이민여성 대상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 신뢰

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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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in Korea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ing in childbearing population. 

However, maternal adaptation process after immigration by marriage was reported as very difficult, 

especially in the first time mother. 

￭ What this paper adds?
Understanding about measurements and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maternal 

adaptation was improved. In addition, cultural adaptation such as acculturation or acculturation stress 

was a new domain in the current research of maternal adaptation for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in 

Korea.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o enhance maternal adaptation of immigrant mother by marriag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consider evaluating acculturation level and mothers’ cultural belief, and decreasing parenting 

stress, and increasing parenting efficacy and social support are recommended. 




